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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우리가� 슬픔과� 고통� 가운데� 있을� 때� 우리를� 위로해� 주시는� 주님께� 감사드립니다.� 우리의� 마음과

� � � � � 영혼이� 어떤� 상황에서도� 주님을� 바라볼� 수� 있도록� 도와주세요.� 예수님의� 이름으로� 기도합니다.� 아멘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오직� 주만이(나의� 영혼이� 잠잠히)�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사무엘상� 1장� 1-18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1)� 한나가�괴로워하는�이유는�무엇입니까?� 한나는�괴로운�상황을�어떻게�이겨�냅니까?(6,10절)

� � 한나는� 남편� 엘가나의� 사랑을� 받았지만� 하나님께서는� 한나에게� 자식을� 주시지� 않았습니다.� 이로� 인하여�

엘가나의� 후처인� 브닌나는� 한나를� 괴롭혔습니다.� 브닌나의� 괴롭힘에� 한나는� 마음이� 분하였고,� 노여운� 감정

이� 북받쳐� 올랐으며,� 울며� 아무것도� 먹지� 않았습니다.� 이런� 고통� 속에서� 한나는� 사람을� 원망하기보다� 하나

님께로� 나아갔습니다.� 그녀는� 하나님� 앞에� 자신의� 절실한� 마음을� 눈물로� 간절히� 기도드렸습니다.� 때로는� �

인생을� 살아가면서� 사람들로부터� 비난과� 괴롭힘을� 당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이해할� 수� 없는� 어려움과� 고통이� � �

찾아올� 수� 있습니다.� 이� 때� 한나와� 같이� 하나님께로� 나아가� 기도로� 부르짖으시기� 바랍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

우리의� 기도를� 듣고� 응답해� 주실� 것입니다.�

� � 2)� 한나의�얼굴에�근심�빛이�사라진�이유는�무엇입니까?(17,18절)

� � 한나의� 기도� 모습이� 술에� 취한� 것이라� 판단한� 엘리� 제사장은� 그녀를� 꾸짖습니다.� 하지만� 한나는� 엘리에

게� 자신의� 원통함과� 괴로움� 때문이라는� 것을� 이야기합니다.� 오해가� 풀린� 엘리는� 하나님께서� 한나의� 기도를�

들어주실� 것을� 위해� 축복합니다.� 한나는� 믿음으로� 응답하였고,� 확신을� 통해� 얼굴에� 근심� 빛이� 사라졌습니

다.� 우리도� 하나님께서� 우리� 삶� 속에서� 동행하시고,� 인도하시며,� 보호해� 주실� 거라는� 확신이� 있다면� 어떠한�

어려움도� 이겨낼� 수� 있습니다.� 예배� 때� 선포� 되어지는� 말씀을� 통해,� 매일� 묵상을� 통해� 깨달아지는� 말씀을�

통해� 믿음을� 가지고� 살아가시길� 바랍니다.� 우리� 얼굴에� 근심이� 아닌� 기쁨의� 환희가� 가득할� 것입니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